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죽음이라는 것은 산 자들과의 이별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. ‘ ’

이라 말하면서 그들을 기억하는 자들의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, .

자는 자들을 기억할 때 슬픔보다는 소망을 생각해야 합니다1. .‘ ’

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경험하는 유익은 이제 다시는 세상에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‘ ’

는 것과 마지막 부활의 때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생명의 부활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요.(‘ ’

남아 있는 자들이 이것을 기억할 때 자신의 남은 생애가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될 것5:29) ,

과 자신이 귀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믿으며 소망을 키워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.

자는 자들을 생각할 때 예수부활신앙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2. .‘ ’

살아 남아있는 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깨닫

고 감사해야 하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자는 자들과 믿는 우리, ‘ ’ ‘

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할 것을 확신하며 전해야 합니다.’

자는 자들에 대해 말할 때 예수 강림 시 다시 만날 것을 믿어야 합니다3. .‘ ’

이별로 끝나는 것이 죽음이라면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들은 서로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입니,

다 하지만 본문은 주 강림하실 때에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.

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.

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과 늘 함께 하? ,

신다는 약속을 함께 기억하며 서로 위로하는 가정이 되는 것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탁입니,

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살전. ! ( 4:18)‘ 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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